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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홈스테이는 불가능 했다.

하지만 기숙사가 매우 잘 되어있고 통학 버스 권과 어느 정도의 식비도 받는다.

처음에 가면 학생증 만들고 레벨테스트 하는데 가볍게 보면 된다.

그리고 정말 한국인이 없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다른 곳으로 여행 가려고 해도 더비는 영국의 중심부에 있어서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숙사 앞 편의점도 잘 되어있고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도

친절하고 재미있다.

겨울에 가서 짐이 많았지만 웬만하면 수건, 양말 등은 그냥 가서 사는 게 낫다

패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게 많으니 가서 사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보부상처럼 캐리어 두 개 가져가서 고생 좀 했지만 가서 사는 게 좋다.

외식비는 생각 이상으로 비싸다. 같은 플랫 친구들과 합의하의 해먹는 게 좋다.

그리고 수업은 정말 기초적인 중, 고등학교의 수업이다 

university가 아닌 collage여서 19~22살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 영어실력은 천차만별이다.

같이 수업 듣는 버디들과 친해지고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기숙사에서 지나가다가 보는 친구들에게도 먼저 말 걸면 친절하게 받아준다.

수업만으로는 듣기 정도만 늘릴 수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싶다고 하면

학교 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말마다 영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2시간 내외로 웬만한 곳들은 다 갈 수 있다.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을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 생

각보다 치안도 괜찮고 소매치기도 없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다니긴 해야 하지만 다

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냥 서로 지나가는 사람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무 

늦은 밤에도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최대한 낮에 돌아다니는 

게 좋다.



엄청 친절하고 발음이 이상해도 잘 받아주시니까

최대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질문하고 발표하는 것을 추천

오히려 좋아하고 바로바로 피드백도 주시니까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된다.

쉬는 시간에도 많은 대화를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말 친절히 대답해 주신다.

최대한 자신감 가지고 틀리더라도 그냥 영어를 뱉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웬만한 건 어학연수 OT때 다 알려주시니까 미리미리 메모하고 

비행기와 자기가 여행 할 숙소 등은 최대한 미리 하는 게 저렴하고 좋다.

캐리어는 무조건 하나인 게 좋다.

약 4주인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었는데 생각보다 큰 경험을 해서

정말 만족스럽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저는 적응을 다 하고 편해졌을 때 쯤 프로그램이 끝나서 너무 아쉬웠고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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